
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!

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

기도합니다. 

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 시기는 신자들

의 머리에 재를 얹는 상징적인 예식으로 시작합니다. 이 

전통적인 예식은 사람은 흙에서 왔고 다시 흙으로 돌아

갈 때까지 고통과 수난 속에 살며 결국 비천한 먼지로 

돌아간다는 가르침을 깨닫게 해 줍니다(창세 3,19 참조). 사

순 시기의 전례는 신자들에게 근본적인 회개와 하느님

의 자비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. 우리

는 사순 시기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올바

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.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

씀에 비추어 지난날의 잘못된 점을 겸손하게 반성하고 

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.

그래서 사순 시기에는 하느님께 나가기 위해 우리 자

신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정화해야 합니다. 사순 시기는 

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만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과 화

해한 우리를 신비로운 영적인 광야로 초대하시는 거룩

한 시기이기도 합니다. 근본적으로 회개란 우리가 멀어

졌던 하느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. 진정

한 회개란 단순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뿐 아니라 

적극적으로 그분께로 돌아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

의미합니다. 사순 시기 동안에 교회는 신자들에게 회개

와 더불어 단식과 자선을 강조합니다. 이 모든 것은 우

리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어려운 이웃과 고통

에 공감하고 동참하여 형제애를 함께 나누는 데 그 목적

이 있습니다. 그래서 회개의 구체적인 표현이 나눔과 자

선이며,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질 

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. 

  

또한,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

며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를 바쳐야 하겠습니다. 특히 

한반도와 전쟁과 폭력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하느

님의 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. 어떤 상황에

도 우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

법은 바로 사랑입니다. 우리가 먼저 다른 이를 존중하고 

사랑을 나누게 되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되고 우리 사

회는 더 밝고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. 개인과 나라 간에

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느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신

비를 이 사순 시기에 열심히 행하도록 노력합시다. 그리

고 늘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

보며 주님이 가신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기를 바

랍니다. 

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모든 인류의 어머니이신 성모

님께 특별한 도움을 간구합시다.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

여 이 세상 곳곳에,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느님

의 복이 가득히 내리기를 기원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
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

■ 2019년 교구장 사순 메시지 ■

“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

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. 

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.”(창세 3,19)

■ 2019년 교구장 사순 메시지 ■

“너는““ 흙에서나왔으니흙으로돌아

얼굴에땀을흘려야양식을먹을수

아갈때까지아


